
경남도-공무원노동조합, 소상공인 돕기 1004운동

지원물품 전달식 가져 

- 도청 공무원노조, 지역 소상공인에 앞치마 1만개 전달

- 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돕기 1004운동에 400만원 기부

경상남도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25일, 소상

공인 돕기 1004운동 지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신동근 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양대복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돕기 1004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기획한 캠페인으로, 지난해 3월부터 도청 직원들

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0원을 공제해 적립한 금액을 지역 소상공인

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도청 소상공인정책과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골

목경제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분야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포상금 400만원을 전액 기부해 힘을 보탰다. 

이날 전달된 앞치마 1만개는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그간 도청 공무원노조는 소상공인 돕기 1004운동을 통해 지난해는 지역 소상공

인에게 5,000여개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올해 1월에는 사랑의 보온병 2,400

여개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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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도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돕기 1004운동은 직원들의 작은 나눔

이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역 사랑 나눔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

다”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남도

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준 경남도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 이경선(055-211-3413)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